
서울YMCA(회장 조규태)가 올해로 창립 120주년을 맞아 설립 정신을 되새기며
미래 방향성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연다.

서울YMCA는 오는 27일 서울시 종로구 종로 서울YMCA 우남이원철홀에서
‘YMCA 설립의 정체(正體)와 지도력, 민족운동(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
혔다.

서울YMCA, 설립 120주년 맞아 과거 통해 미래 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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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는 지난 120년간 존속하며 시대적 소명을 찾았던 힘의 근원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정진하며 이어져 왔던 초기 YMCA 지도력들의 신앙과 실천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이에 이번 세미나를 통해 YMCA 설립 초기 당시 사회와 조직을
이끌었던 윤치호, 송진우 선생 등 근현대 인물들의 삶과 정신을 조명하며, 오늘날
YMCA가 나아갈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한다.

함재봉 한국학술연구원장이 ‘윤치호의 기독교 사상과 YMCA’를 주제로 발표하며,
김일환 서울장신대 학술연구교수는 ‘초기 재일본한국YMCA와 지도력:초대총무
김정식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한다. 박찬욱 서울대 명예교수는 ‘송진우의 삶
을 통해 바라본 YMCA운동과 자유민주주의’를, 김정회 서울장신대 외래교수는
‘삼일운동에서 YMCA의 역할과 의미’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조규태 회장은 “창립 120주년을 맞이한 서울YMCA는 급변하는 시대 속,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향과 토대를 만들어야만 하는 과제가 있다”며 “YMCA 설립 정체성
과 YMCA 지도력들의 정신을 회고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서울YMCA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관으로써 한 걸음 더 전진하기 위한 방향과 계기를 마련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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